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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시스템은 오랫동안 대규모의 전력회사 들에 의

해서 중앙 집중형 관리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전력수요

를 예측하여 그에 대응되는 전력을 발전하는 수요추종방

식에 의해서 조절되는 전력 시스템은 정교하게 제어 되

는 대형 발전장치를 통해 안정적인 전압과 주파수의 전

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력시스템은 신재생 에

너지원,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분산전원의 증가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다[1-3]. 온실가스 배출의 제한

과 같은 국제적인 규제는 국가차원의 환경적 고려를 더

욱 가중하고 있으므로 신재생원에 기반 한 분산자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미국의 주

거용 태양광발전은 연간 2십조 Btu (British Thermal 

Unit) 에 달하고 있다[3].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향후 30년간 태양광발전이 기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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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4].

국가 정책적으로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려는 노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전원 증가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경우 

에너지가격 변동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신재생 에너지원과 고효율 분산전원

에 대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

는 전력시장의 자유화(deregulation)도 신재생 에너지

원과 분산전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력시장의 자

유화는 긴 투자회수기간을 가지는 대규모 발전설비에 대

한 투자보다는 단기간에 투자회수가 가능 한 중·소형 분

산전원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5].

과거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수용가는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 부하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으나 수

요관리 (Demand Response, DR)와 분산전원의 증가

로 인해 소비자는 더 이상 단순한 전력 소비자로서가 아

니라 에너지를 판매할 수도 있는 프로슈머의 형태로 발

전하고 있다. DR은 프로슈머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주

로 전력 감축에 대한 보상을 수익모델로 하고 있다는 측

면에서 총 발전용량은 자신의 수요량으로 제한된다.  반

면에 분산전원은 보유한 용량에 따라 자체 전력 소비량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력

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다. 수용가가 프로슈머로서 시장

에 참여하면서 전력시스템은 기존의 안정성 위주의 체

계로부터 경제성 위주의 체계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체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 판매가 가능한 마이크로그

리드를 포함한 새로운 전력판매자들의 등장은 기존의 

대형 전력사들이 독점해온 대규모 전력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면서 전력망 운영을 어떻게 안

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가능성과 경제성

을 확보할 인가 등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

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거래기반의 에너지

(Transaction Based Energy)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고 있다.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에 대한 기술로는 북

미에서 추진되고 있는 Transactive Energy와 유럽을 

중심으로 추진된 PowerMatcher 등의 모델이 있다. 

또, 전력사 간의 거래를 다루며 계층적 전력시장의 표준

으로 설계되고 있는 IEC 62325 표준이 존재한다. 국내

에서는 일부에서 IEC 62325가 전력시장에 대한 표준임

으로 거래기반 에너지의 표준으로 다루고자 하는 움직

임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에 대한 개념과 

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에

너지 프로슈머의 확산에 따른 기술적 대응 적합성을 검

토하였다. 2장에서는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의 개념을 정

리하였고, 3장 에서는 각 기술의 개념과 목표를 정리하

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비교 분석하여 적용

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였다.

2.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전원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전력 시스템의 이슈 들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

고 전력의 도매가격/생산비용의 최소화, 보조서비스 제

도, 송전 포화비용의 관리, 피크부하의 관리, 자원 관리, 

배전망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동시

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5].

 이러한 이슈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다목적 최적

화 문제를 푸는 것이고 동일하지 않은 차원에 존재하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다목적 최적화 문제를 

풀기위하여 모든 변수를 가치로 환산하고 거래를 통하

여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정하는 시장과 같은 시스템

이 제안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거래기반 에너지관

리로 정의할 수 있다.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는 전력사에서 정한 단위요금

과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처 간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전력시장

의 전력매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국 PNNL 에서는 Transactive Energy(이후 TE)

라는 개념으로 거래 기반 에너지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5][6]. 아직까지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의된 TE는 

그 속성과 원칙을 정의함으로서 구체화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력망 내의 분산전원에 대한 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 다중에이전트 기반 기술인 

PowerMatcher가 개발되었다. 또한, 전력사업자간 에

너지 거래를 지원하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IEC 

62325는 전통적인 EU와 북미 전력시장의 표준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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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거래 기반 에너지관리의 표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 접근 동향 

3.1 Transactive Energy 

TE는 PNNL이 2011년 5월 GWAC(gridwise 

architecture council) 주관으로 개최된 TE 워크숍에

서 제시된 개념으로 TE를 “가치를 운영의 핵심 파라미

터로 사용하여 전체 전력 인프라의 전 영역에 걸쳐 수요

와 공급의 동적인 밸런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적 메

커니즘이자 제어 메커니즘”으로 정의하였다[6]. 이런 

TE에 대한 정의는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넓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라델

피아 PJM 에서 열린 2014 GWAC 워크숍에서는 TE 

system에 적용되는 상위의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TE 시스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

해서 하나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의 6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6].

-TE 시스템은 높은 수준으로 조직화되고 자체적으로 

최적화된 형태로 구성됨

-TE 시스템은 분산전원과 신재생 에너지의 최적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시스템 안정성과 컨트롤을 

유지하여야 함

-TE 시스템은 자격이 주어진 참여자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개방해야 함

-TE 시스템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감시가 가능

(observable)해야 하고 감사가 가능(auditable) 해야 함

-TE 시스템은 디바이스나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많은 

수로 증가하여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필요하

며 지리적으로도 확장 가능해야 함

-거래 참여자들은 TE 시스템의 운영 표준에 대한 책

임이 있음

이런 원칙 외에 TE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속성을 정의하였다[7].

-Architecture: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하며 분산형

인가 중앙집중형인지, 혹은 계층형인지 등을 의미함

-Extent: TE 시스템이 얼마나 큰 지리적, 조직적, 정

치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지리적 규모

는 지역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말하며 조직적 규모란 TE의 대상이 되는 조직

적 한계(빌딩, 유틸리티, 등)를 의미함. 정치적 규모라는 

것은 TE가 적용되는 규제나 국가적인 한계를 의미함

-Transacting parties:　거래에 관련된 관련자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AI 시스템이나 노드일 수도 있으며 

사람일 수도 있음

-Transaction: 시스템 안에서 거래란 어떤 것으로 

정의되어있는지, 혹은 거래의 목적과 그 형태는 무엇인

지를 정의함

-Transacted commodities: 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무엇인가를 정의하며 에너지가 주로 거래되는 

상품이나 파생상품도 거래될 수 있음

-Temporal variability: 거래가 일어나는 시간 단위

는 어떤 것인지, 상황에 따른 이벤트 기반 거래 인지의 

여부를 의미함

-Interoperability: 거래가 일어나는 당사자(party) 

간의 상호운용성의 정도를 의미함. 기술적인 상호운용

성과 인식적 또는 의미론적 상호운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냄

-Value discovery mechanism: 완결된 거래의 경

제적 혹은 기술적 가치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의

미함. 예를 들어 시장, 요금, 쌍무계약 등이 있을 수 있음

-Assignment of value: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객

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의미함

-Alignment of objectives: 거래가 발생할 때 상호

간에 win-win이 되는지 아니면 win-lose가 되는지를 

의미함

-Assuring stability: 거래를 통해서 전력망과 시장

의 안정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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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nsactive Energy element와 GWAC 상호운용성 

스택[5]

Fig. 1. GWAC Interoperability Stack with elements of 

transactive energy 

GWAC에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GWAC

에서 정의한 상호운용성 스택을 레퍼런스 모델로 해서 

TE의 구조를 비교하고 각 요소별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5]. 상호운용성의 차원을 가장 낮은 물리적 레벨

(혹은 cyber-physical level) 부터 시작하여 정보의 상

호운용성을 담당하는 중간 레벨과 비즈니스 모델, 시장 

구조, 규제와 정책 등을 담당하는 상위레벨의 3가지 계

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PowerMatcher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국, 네덜란드와 미국의 몇 

개 주 같이 높은 수준의 전력시스템 자유화를 실행한 지

역에서는 중앙 시스템 레벨에서 시장-경제적인 원칙에 

바탕을 둔 코디네이션 매커니즘이 도입되었다[5].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는 결국 하단의 분산전원들의 제어 계

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제어 매커

니즘도 모두 시장-경제 적인 원칙에 바탕을 두고 행해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다중에이전트 시스템 기반의 가

상시장을 지원하는 기술인 PowerMatcher가 등장하게 

되었다. 

2004년에 등장한 PowerMatcher는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여  LMP (Locational Marginal 

Pricing)을 포함한 시장기반 제어 및 자원 배분을 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PowerMatcher는 분산자원

이 대규모로 존재하는 전력망에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

하는 일반화된 관리 메카니즘을 제시한다.　각 발전 장

치들과 전력 생산/소비 장치(device)들을 에이전트

(agent)로 구성하고 확률을 바탕으로 각각의 동작을 변

화시켜 전력 수요와 공급을 특정 목적에 최적화시키고 

있다. 각 에이전트로 표현된 디바이스들은 자신들의 동

작이 경제적으로 최적화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PowerMatcher 로 구성된 수요-공급의 계층

Fig. 2. Hierarchy of supply & demand matchers in the 

PowerMatcher

그림 2는 전력시장의 수요-공급 계층을 Power 

Matcher로 구성한 예이다. 그림과 같이 전력시장은 

SD-Matcher라고 하는 트리구조물의 집합체로 구성되

는데 하나의 SD-Matcher는 바로 아래의 에이전트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matching)하게 되고 그 결과를 상

위의 SD-Matcher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D-Matcher 상·하단의 통신 인터페이스가 모두 같아

서 각 SD-Matcher들은 자신의 하단에 있는 에이전트가 

디바이스인지 아니면 중간단의 SD-Matcher인지를 구

분할 수 없다. 트리구조의 최정상에 있는 SD-Matcher

는 중간단의 SD-Matcher들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총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결정 프로세스를 담당하게 된

다. 최상위층의 SD-Matcher는 일정한 시간이 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입찰을 요

구한다. 각 에이전트들의 입찰 가격은 중간 단의 

SD-Matcher에게 전달되고 최상위층으로 올라가게 된

다. 최상위층 SD-Matcher는 제공받은 입찰 가격을 바

탕으로 균형가격(equilibrium price)를 결정하고 이 가

격을 다시 하위 에이전트들에게 전달한다. 하위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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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들은 최상위 에이전트로부터 받은 가격과 자신들의 

입찰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이 사용 가능한 전력을 결

정한다. 이로서 전체 전력망이 가격을 기반으로 하여 전

력의 소비와 생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8].

[7] 은 각 노드들을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분하고 

있다.

-Stochastic operation devices: 확률적 동작을 하

는 디바이스들로 태양광 또는 풍력 에너지 발전장치 등

과 같이 출력이 확률적인 형태를 보이는 디바이스를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됨. 일반적으로 이 디바이스들의 출력

은 제어 할 수 없으므로 이 디바이스를 나타내는 에이전

트는 단기간의 출력 예측을 통해서 입찰 기능을 구성함

-Shiftable operation devices: 일정한 범위 안에

서 동작시간을 이전 할 수 있는(예를 들면 세탁, 건조 프

로세스와 같은) batch-type 디바이스를 의미함. 비슷

한 프로세스로는 수영장 펌프, 온실의 전열등 및 빌딩의 

공조 시스템 등으로 일정시간 작동이 필요하지만 사용

자의 선택에 따라 작동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이 있

음. 그러나 총 수요나 총 공급은 일정시간간격 안에서 

고정되어있음

-External resource buffering devices: 전기 이외

의 자원으로서 버퍼링을 하는 에이전트로 두 설정온도 

사이를 오가도록 하는 난방 또는 냉방 장치가 하나의 예

가 될 수 있음. 표준적인 on/off 제어를 가격에 의한 컨

트롤로 변경하면 전력가격이 낮은 시간으로 작동시간을 

변경하게 하면서도 설정된 한계를 지키도록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범주의 디바이스들은 전력 사용 장치(전열기, 

열교환기 등)가 될 수도, 전력 발생장치(열병합발전)가 

될 수도 있으며, 부가적인 heat buffering device 들

을 적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디바이

스의 동작 유연성을 증가시킴

-Electricity storage devices: 일반적인 배터리나 

전력망에 연결된 flywheel 혹은 super capacitor 들과 

같은 전력 저장장치들을 의미함. 전력망에 연결된 저장

장치는 운영시간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전력요금제에 

연동되어야만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음. 즉 이 디바이

스들은 저가격에 전력을 사서 충전하고 고가에 전력을 

파는 역할을 함

-Freely-controllable devices: 어떤 한계 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디바이스 (예를 들면 디젤 발전기 등)를 

의미함. 이 에이전트의 입찰 전략은 전력생산 시의 한계 

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User-action devices: 사용자의 행동의 결과를 그

대로 반영한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를 의미함. 오디오, 

비디오, 전등, 컴퓨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에이전트

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디바이스들은 stochastic 

operation device 들과 비교될 수 있음. 왜냐하면 이 

디바이스의 동작은 예상할 수 없고 이런 디바이스를 동

작시키려면 시장에서의 전력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받아

들여야하기 때문임

각 에이전트들의 입찰 전략은 디바이스가 경제적으

로 최적의 방식으로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것에 맞

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들은 각각 한계 

(constraint)를 가지고 있으며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

다. 이와 같은 개별 에이전트들의 이기적인 행동 (local 

optimization)은 전력가격에 대해 가장 경제적인 방향

으로 동작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

급의 균형이 전역 시스템 단위 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 

(global optimization). 

실제로 PowerMatcher는 독일의 ESC (The Energy 

Supply Cooperative) 프로젝트와 네덜란드의 여러 프

로젝트들 (Hybrid Energy Grid Management: 

HEGRID 프로젝트, Lochem 프로젝트) 등에서 사용되

었다[9].

3.3 IEC 62325 

거래기반 에너지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에 

참여하는 참여자 간의 통일된 규약(protocol)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제 표준으로 

통일화 하는 것이다. 전력시장의 국가 간 표준은 이미 

EU에서는 보편화 되어 있다. IEC 62325 표준은 다국

가에 걸쳐 전력망이 연결되어있는 유럽 시장을 기반으

로 전력사 간의 정산을 위한 거래 표준으로 상호운용성

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IEC 62325 표준은 ENTSO-E(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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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ity)의 전기문서화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여 

EU와 북미시장 및 EU 전력망에서 TSO 간의 데이터 교

환을 다루는 표준이다. ENTSO-E의 요구사항과 use 

case를 수집하고 이를 CIM (common information 

model)에 기반 한 모델로 표준화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

하고 있다. IEC TC 57에서 제정되고 있는 IEC 62325 

표준은 WG-16 (Deregulated Energy Market)에서 

에너지 시장의 통신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으

로 정의되고 있으며, 유럽 스타일의 시장과 미국 스타일

의 시장에 대한 CIM 모델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현재

까지 추진된 IEC 62325 series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7].

-IEC 62325-301: Common information model 

(CIM) extensions for markets. 시장을 위한 CIM 

extensions 으로 전력시장의 운영을 위한 object를 도

입하기 위한 추상적 모델

-IEC 62325-351: CIM European market model 

exchange profile. ESMP (European market 

profile)을 정의하고 있음.  European style market 

profile (ESMP) 을 정의

-IEC 62325-45x: Profile and context modelling 

rules. 표준들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코어 컴퍼넌트를 

제공

IEC 62325-301의 CIM model에는 북미 전력시장

에 대한 모델(Market Operations Package)과 EU 전

력시장에 대한 모델(Market Management Package)

이 제시되어 있다[10]. 이 중에서 IEC 62325-351을 포

함한 이후의 표준들은 주로 EU 전력시장에서 TSO의 

business process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이다[11]. 

EU 전력시장 모델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Bidding에 

의해 전력시장으로부터 상품(전력)의 구입이 끝난 뒤부

터의 상황을 주목표로 한다. IEC 62325-351을 포함한 

이후의 표준들은 TSO 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구매한 전

력을 소비자에게 전송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전력 전

송을 계획 하고 (scheduling), 전력망의 용량을 할당하

며(capacity allocation), 매 분기마다 정산을 어떤 식

으로 가져갈 것인가(settlement) 및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문서가 도착했을 때 문서 발신단에 보

낸 문서가 도착했다는 통보(acknowledgement) 등 

TSO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를 위

한 전자문서를 만들기 위한 표준이다. 이것은 기본적으

로 IEC 62325 표준의 출발이 TSO들의 조합인 

ENSTO-E (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의 전자문서화 프

로젝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며 EU 전력

시장에서 TSO 들의 통일된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으로 

발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IEC 62325 모델 개요[10]

Fig. 3. IEC 62325 mode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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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EC 62325-450 의 모델링 framework[11]

Fig. 4. IEC 62325-450 modelling framework 

IEC 62325-351에서는 EU 전력시장의 지역 컨텍스

트 모델 (regional contextual model)을 정의하고 있

는데 이것은 정보 교환을 위한 전자 문서를 구성하는 기

본핵심요소를 의미하며 ACCs(aggregate core 

components) 라고 한다. 하나의 문서 컨텍스트 모델 

(document contextual model)은 특정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 스타일 시장을 표현

하는 컨텍스트형 모델 에 정의된 ACCs를 이용한 구현

(contextualisation)을 통해서 구성된다. 구현된 ACCs 

들을 aggregate business information entities 

(ABIEs) 라고 부르며 이것들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상

세에 나타나 있는 정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특정한 전

자문서를 구성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비즈니스 요구사

항을 만족하는 하나의 문서 컨텍스트 모델이 만들어지

면 그로부터 메시지 조합 모델 (message assembly 

model)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이 메시지 조합모델로 

부터 XML 스키마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다[12].

4. 비교분석 

거래기반 에너지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 기술인 

TE와 PowerMatcher 및 IEC 62325를 비교하여 보았

다. TE는 모든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을 가치로 환산하

여 거래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최적화를 이룬다. 이것은 

거래기반 에너지관리의 좋은 구성 정책이 될 수 있다. 

PowerMatcher는 거래기반 에너지관리를 구현하는 시

뮬레이션 도구이다. 특히 중, 소형 규모의 전력시장(마

이크로그리드 간 혹은 개인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에 적

용하기에 적합하다. 

반면에 IEC 62325는 EU 전력시장에서 TSO 중심의 

비즈니스프로세스에 집중되어있으며 대형 전력시장에 

적용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IEC 62325-301에는 

북미향 전력시장 패키지에 입찰에 대한 CIM이 존재하

나 이 또한 주로 대형 전력시장과 연계되어있으며 

DSO/ISO의 사용 편리를 위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전력시장 뿐 아니라 중·소형의 계층적 전력시장 구

조를 지닐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기반 에너지관리의 인

터페이스 표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TE의 표준으로는 OASIS에서 OpenADR 기반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 전력망의 수직적인 상호

운용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CIM 기반의 새로운 표

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TE, PowerMatcher, IEC 62325 비교

Table 1. Comparison among TE, PowerMatcher and IEC 

62325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개념인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 TE와 PowerMat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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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2325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였다. IEC 

62325는 북미의 전력시장과 EU 전력시장의 CIM 

model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있으며 IEC 62325-351 이

후의 표준은 주로 유럽 전력시장에서 TSO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규모의 전력시

장을 수용해야 하는 TE의 표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PowerMatcer는 멀티에이전트 시스템

을 기반으로 하며 거래기반의 전력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거래기반에너지관리 시스템에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요금을 결정하고 여타 시장 기반의 

각종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TE로 대표되는 거래기반 에너지 관리 기술이나 

PowerMatcher 와 같은 기술 들은 전력망 내의 신재생 

에너지의 수용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는 

prosumer 로 대표되는 배전망의 소형 분산발전장치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들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

여 새로운 소규모 전력시장(local market)등의 도래에 

맞춘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18]. 또

한 이 기술들을 이용하여 국가적인 독창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의 개발 등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 

그러나 TE는 아직 개념 정립단계로 가격에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경우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때, 혹은 

전력망의 비상 상황 혹은 시장 내외 적인 비상 상황에서 

가격의 변동폭이 커지면 안정성을 저해하게 되고 이때 

그 대처방안이 필요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아직 거래기반에너지관리를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

는 기술이나 표준은 정립되지 않은 단계로 기술간 경쟁

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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